
제40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0권 2호 (2013. 11)
 

 

시공간 데이터를 이용한 잠재적 친구 추천 설계 및 구현 
 

여은지, 최영환, 임효상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e-mail : {ejyeo, big.choi, hyosang}@yonsei.ac.kr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Recommending Potential 

Friends by Using Spatiotemporal Data 
 

Eunji Yeo, Young-Hwan Choi, Hyo-Sang Lim 

Computer and Telecommunications Engineering Division, Yonsei University 
 

요       약 

온라인 상에서 불특정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 SNS)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1990 년대에 등장한 SNS 는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서비스로 인해 이용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SNS 에서는 ‘ 친구 

찾기’ 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석하여 이용하여 친구를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기존의 ‘ 친구 찾기’ 서비스는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만을 다른 이용자의 정보와 

비교하여 친구를 찾았다. 그러나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정보의 양도 한정되어 찾을 수 있는 친구의 수에도 한계가 생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단순한 

개인정보 비교를 통한 친구를 찾는 방법이 아닌 이용자가 제공하는 시공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론을 통해 친구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1. 서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 

SNS)란 온라인 상에서 불특정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SNS 는 1990 년대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였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1]. 2013 년 

6 월을 기준으로, 페이스북(Facebook)이 공개한 한 

달에 한 번 이상 페이스북에 접속한 사람의 

수(Monthly Active Users: MAU) 중에서 국내의 

MAU 는 1,100 만명에 이른다. 또한 그 중에서 

63%인 620 만 명은 매일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 

SNS 에서 제공하는 ‘ 친구 찾기’  서비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친구를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는 기존의 

오프라인 인맥과 SNS 친구를 맺을 수 있고, 온라인 

속 새로운 인맥을 쌓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 친구 

찾기’ 를 통해서 더 많은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과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는 서비스이기도 하다. 

기존의 ‘ 친구 찾기’  서비스는 단순히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만을 활용해 친구를 찾았다. 예를 들어, 

이용자의 거주지, 출신 학교 등의 프로필과 공통되는 

프로필을 갖는 사람을 찾거나 이용자가 직접 검색을 

통해서 찾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런데 이용자가 직접 

제공하는 정보의 수는 단편적이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찾을 수 있는 친구의 수에도 한계가 있다. 

즉, 실제로 오프라인상으로는 친구이지만 프로필 

등에 공통되는 정보가 없는 경우는 친구로서 

인지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이용자가 SNS 에 제공하는 정보 중에서 특히 시공간 

데이터(spatiotemporal data)로부터 추론을 통해 

이용자와 사회적 관계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잠재적 친구를 추천해주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기존의 ‘ 친구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찾았던 친구의 범위를 더 

확장시킬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 장에서는 

기존의 ‘ 친구 찾기’  서비스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에 필요한 데이터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 3 장에서는 시공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회적 연관성(social connection)을 수치화하여 구한 

관련 연구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 4 장에서는 시공간 

데이터를 이용한 잠재적 친구 추천 방법을 설계 및 

구현한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배경 
 
본 장에서는 기존의 ‘친구 찾기’ 서비스의 형태와 
한계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시공간 정보의 형태를 정의하고, 그에 맞는 
데이터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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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존 ‘ 친구 찾기’  서비스의 형태 및 한계 

 

SNS 에서 제공하는 ‘ 친구 찾기’  서비스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더 많은 SNS 

사용자를 만드는 데 있고, 둘째로는 이용자가 더 

많은 시간 동안 SNS 에 머물게 하는 데 있다. 그리고 

각 목적에 따라 ‘ 친구 찾기’  서비스의 형태도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페이스북을 예로 들면, 첫 번째 목적의 형태로 

사용자의 기존 이메일 주소록 혹은 휴대폰 주소록에 

접근하여 친구를 추천함으로써 페이스북 이용자가 

아닌 사람의 회원 가입을 유도한다. 두 번째 목적의 

형태로는 기존의 이용자들에 제공한 정보를 활용하여 

친구를 추천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페이스북에서는 

이를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출신지, 거주지, 출신학교 등 이용자가 

프로필로 작성한 정보를 비교하여 공통되는 정보가 

있는 사람을 친구로 추천해주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함께 아는 친구가 있는 이용자를 친구의 친구로 

추천해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기존에 존재하는 ‘ 친구 찾기’  서비스의 

방법들은 모두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만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과 공통되는 것이 있는지 비교하여 친구를 

찾는 방법이다. 그러나, 수집할 수 있는 프로필 

정보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이용자가 정보를 

불성실하게 제공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로 찾을 수 있는 친구에는 한계가 있다. 

 

2.2 명시적인 정보와 암시적인 정보 
 

기존의 오프라인 친구의 이메일 주소와 연락처 

그리고 이용자의 출신지, 거주지, 출신학교 등의 

프로필과 이용자의 친구관계 현황 등의 정보들은 

가공하지 않아도 같은 정보를 갖고 있는 이용자들이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정보이다. 이렇게 가공을 

하지 않고도 친구를 찾을 수 있는 정보를 명시적인 

정보라고 정의한다. 이와 다르게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며 추론을 통해서만 관계를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암시적인 정보라고 한다. 이러한 암시적인 정보를 

이용하게 되면 명시적인 정보만을 이용해서 찾았던 

친구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암시적인 정보를 이용해 잠재적 친구를 추천해주는 

방법을 제안하는데, 암시적인 정보 중에서도 시공간 

데이터를 이용한다. 

 

2.3 시공간 데이터의 형태 
 

페이스북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국내 MAU 중에서 모바일 MAU 가 90%를 차지한다. 

다른 다양한 SNS 들도 스마트폰의 발전과 함께 

모바일 이용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SNS 를 

이용하는 모바일 기기 속에 장착되어 있는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이용하면 시공간 

데이터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이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Four square, OVJET, SeeOn 

등의 위치기반 SNS 를 통해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시공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3. 관련연구 [3] 
 

Huy Pham 등 [3]에서는 시공간 데이터에서 

추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람들간의 사회적 관계를 

엔트로피(entropy)를 기반으로 수치화하여 나타내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어떠한 두 사람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빈번하게 동시에 출현할 때, 둘 사이에 

사회적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이를 

사회적 연관성(social connection)이 있다고 정의한다. 

그림 1 은 그 예로서, 두 이용자 ○1 과 ○2 의 
이동경로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두 이용자는 A, 

B, D라는 세 곳의 공간에서 각각 t1, t2, t6 이라는 

시간에 머물렀었다. 이 때에 두 이용자는 시공간적인 

공통점을 많이 갖기 때문에 사회적 연관성을 

갖는다고 추론할 수 있다. 즉, 두 이용자가 

사회적으로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3]에서는 사람들의 시공간 데이터를 조사하여 

사회적 연관성의 정도를 수치화 하여 표현하는 

단위를 사회적 강도(social strength)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회적 강도를 

추론하기 위해 [3]에서 제안한 모델은 

1)다양성(diversity)과 2)편중된 빈도(weighted 

frequency)라는 두 가지 독립적인 요소를 조사한다. 

 

 
그림 1 두 이용자의 이동경로 

 

첫 번째로 다양성은 우연의 일치를 줄이기 위한 

요소이다. 이는 어느 두 사람이 우연의 일치로 한 

장소에서만 자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장소에서 자주 같이 보이는 것에 더 비중을 두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그림 2 는 이용자○1 ,○2 ,○3

의 이동경로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용자○1

과 ○2 는 A, B, C라는 세 곳의 공간에서 같은 시간 

동안 머물렀었다. 그리고 이용자○1 과 ○3 은 D라는 
공간에서 3 번의 같은 시간 동안 머물렀었다. 

이용자○1 이 다른 두 이용자와 각각 3 번의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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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 머물렀었지만, 이용자○2 와는 

각각 다른 장소에서 3 번 같이 머물렀었고 이용자○3
과는 한 장소에서 우연의 일치로 3 번 동안 같이 

머물렀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용자○2 와 같이 여러 
장소에서 같이 머물렀던 것에 더 가중치를 주기 위한 

요소로 다양성을 이용한다. 

 

 
그림 2 세 이용자의 이동경로 

 

두 번째 요소인 편중된 빈도는 각각의 장소에 

가중치를 다르게 두기 위한 요소이다.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장소에서 자주 같이 보이는 것보다 사람이 

붐비지 않는 사적인 공간에서 자주 같이 보이는 것이 

더 사회적 연관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각각의 장소의 특징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둔다. 

예를 들어, 그림 2 에서 A, B, C 라는 세 곳의 공간은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지하철 역이나 대형 마트이며 

D라는 공간은 사람들이 붐비지 않고 사적인 공간인 

단독주택이라고 하자. 이 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장소에서 같이 머물렀던 이용자○1 과 ○2
보다는 사람들이 붐비지 않고 사적인 공간인 

단독주택에 같이 머물렀던 이용자○1 과 ○3 의 사회적 
연관성에 더 가중치를 둔다. 

 

4. 시공간 데이터를 이용한 잠재적 친구 추천 
 

본 논문에서는 [3]에서 제안한 방법에 기반하여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같이 있는 빈도가 높은 

사람을 잠재적인 친구로 추천하는 방법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시간 데이터는 이용자가 위치기반 SNS 를 

통해서 어떠한 장소에 체크인(check in)한 시간 만을 

입력 받는다. 그리고 각 장소의 특징에 따라 

사람들이 머무는 시간을 구하여 평균값으로 

고정시킨다. 

이용자 u1 이 t1 이라는 시간에 A 라는 장소에 

체크인 했다면 이를 ‘ 이용자-시간-장소’ 의 

3 원소의 집합인 < u1, t1, A >의 형태로 나타낸다. 

이러한 시공간 데이터를 이용자 별로 묶어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이 나타나는 이용자를 그 

빈도에 따라 점수를 계산한다. 시스템에서 이러한 

데이터의 집합 중에서 한 명의 이용자를 선택하면 

점수가 높은 사람들부터 차례로 친구 가능성의 표를 

만들어 보여준다.  

그림 3 은 제안하는 잠재적 친구 추천 

어플리케이션의 개념도이다. 이용자들의 실시간 

시공간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특정 

이용자 Y 가 잠재적 친구 추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려면 단지 자신의 이용자 ID 를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하기만 하면 된다. 

어플리케이션은 해당하는 이용자의 잠재적 친구일 

가능성이 높은 top-k 명의 이용자 목록을 출력한다. 

 

 
그림 3 잠재적 친구 추천 어플리케이션 개념도 
 

5. 결론 
 

본 논문은 시공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잠재적인 

친구를 추천해주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은 이용자가 제공하는 드러나 있는 정보만을 

가지고 친구를 찾는 기존의 방법들과 다르게 시공간 

데이터에서 시스템이 추론하여 친구를 추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용자가 제공하는 한정적인 

정보만을 이용하여 친구를 찾는 것에는 제한이 있다. 

그러나 시스템이 시공간 데이터만을 이용해 추론하여 

친구를 추천함으로 기존의 친구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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